
[보도자료] 쿠팡, 최대 1000억원 투자해 AI 기반 충북 제천첨단
물류센터 착공�청년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25. 3. 19.

쿠팡이 19일 오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진행했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엄태영 국
회의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창규 제천시장,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충북 제천시에 1만6000평 규모 물류센터 공사 시작�2027년부터 운영 계획
20~30대 청년 비롯 최대 500명 직고용 예정�인구감소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2025. 03. 19. 서울 – 쿠팡이 충청북도 제천시에 제천첨단물류센터를 착공한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최대 약 500명의 직고용 창
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19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제3산업단지에서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20년 제천
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
군),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천첨단물류센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최대 100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약 1
만6000평 규모로 건립한다. 2026년 6월 준공, 2027년 상반기 운영 시작이 목표이며 앞으로 충청 및 강원권 ‘로켓배송’ 확대를 위
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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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조감도
제천첨단물류센터는 2030 청년을 비롯해 최대 500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천시의 인구 유입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준 대표는 “제천첨단물류센터를 통해 충청지역 고객들에게 더 좋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AI를 활
용한 쿠팡의 첨단 물류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물류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
과의 동반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쿠팡의 첨단 물류 시스템이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규 시장은 “쿠팡의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은 쿠팡이 2024년 초 밝힌 대규모 물류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쿠팡은 2026년까지 약 3조원 투자로
전국 9개 지역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만 경북
김천, 부산 강서, 경기 이천 물류센터가 착공했고 충남 천안, 남대전, 광주첨단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 칠곡 서브허브는
지난해 말 운영을 시작했고, 울산 서브허브도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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